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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
“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과 소통 프로그램”   

-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, ‘대학생 기자단’발대식 진행

- 서울대, 중앙대, 영남대, 인하대, 아주대, 강원대 등 전국 21개 대학생 53명 참여

- 5개월 동안 청년 이슈 취재 및 영상 제작, 온/오프라인 청년 1만 명의 목소리를 여의

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에 전달할 예정

-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“대학생 기자단은 당 차원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

의 일환”이라며, “이들의 목소리를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, 청년들에게 자유

한국당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임을 인식시켜 나갈 것”

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(센터장 박진호)는 6일(화) 여의도연구원에서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

을 진행하였다. ‘청년이 행복한 세상, 청년이 이끄는 대한민국!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

학생 기자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또래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에 전달

하여 내년 총선 청년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
  이번 대학생 기자단은 전국 21개 대학에서 5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, 총 5개월의 온/오프

라인 활동을 통해 청년 1만 명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.

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의 간담회, 장예찬 시사평론가 및 

박근호 작가의 강연 등으로 이어져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

취재 방식을 조율했다. 

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“자유한국당이 청년 세대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은데, 많은 대

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고 기대도 크다.”며 “대학생 기자단이 취재한 청년 1만 

명의 목소리를 총선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자유한국당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

정당임을 인식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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